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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용서’란 말을 되뇝니다. 기도 중에도 빼놓지 

않지요. 용서는 주님의 소중한 가르침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

서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일흔 번은 고사하고, 일곱 번

도 말입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상처와 억울함,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곤 합니다. 용서

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조건

을 붙입니다. “당신이 뉘우치고, 사죄한다

면.”

그러니 어떻게 조금의 죄의식도 없고, 후

회도 하지 않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

니까. 복수가 훨씬 강렬하고 효과적이고 후

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내가 

당한 만큼의 상처와 고통을 되돌려줌으로

써 후회와 반성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

문에 복수심은 참회의 간절한 갈구의 표현

이다.’라고까지 합리화 할 수도 있죠.

<크루엘라>에서 크루엘라(엠마 스톤 분)는 그래서 복수에 

당당합니다. 악을 응징하기 위해 악을 거리낌 없이 저지릅

니다. 그 대상이 친모(親母)여도 조금의 갈등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양모(養母)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알고는 “나는 착

한 크루엘라가 될 수 없다. 주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외치

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를 끝내고는 더 강력하

고 당당한 악녀로 남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만나는 악은 대부분 섬뜩하고 흉측하고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악에 대한 두려움, 배타성, 부정적 

심리를 반영한 것이지요. 이 영화에서 크루엘라의 친모인 

남작 부인의 오만하고, 괴팍하고, 악랄한 모습이나 <배트

맨>에서 캣우먼의 기괴하고 사악한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루엘라는 다릅니다. 빼어난 미모에 패션 디자

이너로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매력적인 존재로 나타납니

다. 그런 이미지가 그녀의 악에 너그러움을 갖게 만듭니다. 

게다가 영화의 화려한 시청각적 연출, 매끄러운 이야기의 

흐름과 등장인물들의 유머 감각이 그녀의 복수에 대한 쾌

감을 크게 합니다. 

원작인 <101마리 달마시안>에 등장한 크

루엘라의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

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면서 <크루엘라>는 

그녀의 악이 ‘태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을 억누르고 살려 했지만, 세상이 폭발하

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부끄

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어둠 속에 숨지 않

아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죠. 그리하여 악

이 마치 선인 양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상처가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악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복수와 선

을 위한 악도 악이며, 더 큰 악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가 서로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주님의 계획에 “나

는 착한 크루엘라가 될 수 없다.” 역시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악과 세상의 다른 

악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에스텔라’이면 좋겠습니다. 머리 

색깔이 전부 검은색으로 섬뜩하게 변하지 않기를 빕니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올 테니까요. 심

리학자 마이클 맥컬러프는 “용서 역시 진화된 인간의 본

성”이라고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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